
정부는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
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을 할 

계획입니다.
<보도내용>

□ 2026.10.16.(금) 매일경제 ｢또 묶인 기름값 … 7조 손실 ‘정유업계’ 냉가슴｣, 
서울경제 ｢7개월 넘긴 석유 최고가 … 이번에도 동결｣ 등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 누적손실이 7조~8조원으로 추산되며, 정부 
재정부담이 우려되고,

 ㅇ 정부선 손실보전해준다지만, 편성된 예비비는 4.2조원에 그친다는 내용을 
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정부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
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

 ㅇ 기사에서 언급한 업계의 누적손실(7~8조)은 예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 
 추산한 기회비용으로,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손실보전 정산액과는  
 차이가 있습니다.

□ 현재 석유시장, 회계,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‘최고액 정산위원회’에서 원가 
기반의 정산 원칙에 따라 각 정유사에서 제출한 2분기 재정지원 신청자료를 
검토 중이며, 

  ㅇ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정유사에 손실보전 재정지원 금액을 지급할  
  계획입니다.

보도시점  배포즉시 배포 2026. 10. 17.(토)

보도설명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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